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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고 부르는 제 마음을 고백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생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제게도 

부어 주셔서 큰 사랑으로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싶

다고, 

주님 마음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왜 선생님을 증거해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증거해야 합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예수님의 육신 된 자라는 것을 압니다. 단상에서도 

생명들에게도 선생님을 확실히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2, 3장을 읽어 보라고 하셨습니

다. ]

＊ 예수님 말씀 ＊

선생은 영인 나 예수의 육신이 되어 준 사명자다.

내가 그를 통해 보이고 말씀하고 행한다.

그것은 그가 내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말씀한다는 것을 모르면 

구약의 아담과 하와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영원한 사망길로 간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생명길로 가는지 

제대로 확실히 알고 진정 깨달아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지켜 행한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한 자를 믿는 

절대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시대 중심자를 아는 것은 

시대 자신의 길을 아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대 중심인물이었지만

자신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즉, 사탄의 말, 다른 자의 말에 귀를 기울

였다.

행한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사상, 중심을 알 수 있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그들은 먼저 생각을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확실히 서 있었다면 

사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을 절대 생각지 않는다.

분별해 확 끊어 버린다.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말에 동조했고 

그럴 수 있겠다 동의했다.

그 생각이 그의 사상이 하와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의 열매는 따먹지 말

라고 

선과 악을 확실히 일러 알려주셨으나 

하와는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아담 역시 자신의 창조자, 사랑하는 자의 말을 

굳게 믿고 지켰어야 했지만 

하와라는 인간의 말을 듣고 따라갔노라.

영적 존재의 유혹, 인간의 유혹 다 물리쳐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말한 사탄과 

이성으로 유혹하는 사탄.

최고의 환난이 말씀 없는 환난임을 누누이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하와를 꼬인 것처럼

사탄은 말씀으로 너희를 꼬인다.

하지만 잘 보아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탄 자신의 생각을 넣어 말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말한 것이 아니요, 

말씀을 이용해 영원한 악의 세계로 데려간 것이다.

말씀으로 꼬이는 사탄의 수법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꼬이는 말은 100% 다르다.

사탄의 말이기에 0.1%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100% 사탄의 말이다.

근원부터가 다르다.

계시도 사탄의 말과 섞여져 있다 말하지 않는다.

사탄 계시라 한다.



나 예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선과 악을 정확히 말씀으로 알려 주었다.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에 굳게 서면 된다.

오직 나와 함께 나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다른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라내라.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생명길이요, 

죽음의 길 면하게 된다.

나의 육신 된 자 바로 너희 선생이 있으니 

너희 선생에게 확인 받아라. 

그가 확실히 속 시원히 말해 줄 것이다.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나의 육신 되어 행한 자다. 

너희 선생이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너희의 욕심을 버려라. 

인본적으로 꽉 찬 마음 버려라.

욕심과 탐욕, 요행을 바라는 인본적인 생각 있으면 

왕 사탄의 밥이 된다.

오직 나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행하여라.

너희 선생 통해 너희를 구원하는 것 모르면 

구원길에서 탈락하게 된다.

고로 너희 선생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위태위태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런 자를 보는 나의 마음도 위태위태하다.

너희 선생을 확실히 증거하여라.

성경을 깊이 보아라.

시대 중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들었어도 지키지 않은 자는 

죽음을 맞이했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갔다.

선생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며 지킨다.

그를 통해 한 나 예수의 말이기 때문이다. 


